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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유/방오 기능을 갖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현황

東東海海染染工工,,  ““나나노노펠펠””--나나노노  기기술술로로  발발수수ㆍㆍ발발유유

1. 소 재

미국 나노텍스사로부터 도입한 발수ㆍ발유 가공.

섬유 한올한올을 약제로 피복하였다. 직접 섬유에 반응시켜 영구적인 결합을
할 수 있다. 東海染工은 독자적인 가공 노하우로 니트나 스트레치 소재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 특 징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에 가공할 수 있고, 높은 세탁 내구성이 있다. 종래의
발수 가공과 같이 통기성이나 태를 손상하지 않는다.

물 방울이나 기름 방울을 깨끗한 구슬상으로 하여 섬유에 스미지 않고 구르기
때문에 오염이 부착하기 어렵다.

3. 용 도

‘04 여름용부터 컷 소(cut sew), 팬츠, 셋업 슈트 등.

대형 양판점이나 어패럴에서 채용하고 있다. 친수화 가공인 나노 드라이, 나노
펠에 형태 안정을 가한 나노 케어도 있다.

4. 기 타

나노 기술에 東海染工의 부가 가치 가공 기술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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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2

발유/방오 기능을 갖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현황

東東亞亞紡紡織織,,  ““나나노노펠펠””--나나노노테테크크  가가공공한한  발발수수ㆍㆍ발발유유  소소재재

1. 소 재

나노테크널러지를 활용하여 원자 및 분자 수준으로 섬유를 개질한 것으로써
기능을 발현하는 미국 나노텍스사 ‘나노텍스’ 가공 중의 하나로서, 발수ㆍ발유
기능을 갖게 한 후가공 소재이다.

발수 기능이나 방오 기능 외에 섬유를 개질하는 기술을 배경으로 하여, 태의
소프트함도 갖는다. 내구성이나 통기성도 우수하다.

2. 특 징

“나노펠” 가공에서도 이 회사가 주체로 하는 것은 울을 기포로 한다는 점이다.

‘컴팩트파인’이나 뉴질랜드 울을 사용하는 등, 구애되는 상품에도 “나노펠”
가공을 시행한다.

‘04 F/W 시즌 전용으로 울 100%로 출발한다. 울 리치를 주체로 하면서 ’05 S/S
시즌 전용부터는 마 혼방, 면 혼방 등도 투입할 예정이다. 가공은 일본과
중국에서 양면 생산 체제를 정비하고 있어 스타트 시점부터 가동한다.

3. 용 도

슈트나 재킷, 팬츠 등 텍스타일 판매가 주체인데, 이 회사의 제품 부대가
전개하는 남성 브랜드 ‘테일러 & 리틀우드’에서도 전개한다.

4. 기 타

이 회사가 주력하는 울에 최적의 가공으로서, “나노펠”만으로 나노텍스사와 계
약하고 있다. 개발에는 3년이 걸렸다.

종래품의 발수ㆍ발유 가공용 용제로는 섬유끼리 접착해 버려 태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나노펠”로 후가공하기 때문에 울의 태를 손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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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3

발유/방오 기능을 갖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현황

유유니니치치카카  텍텍스스타타일일,,  ““나나노노케케어어””--오오염염을을  최최소소한한으으로로  억억제제

1. 소 재

미국 나노텍스사가 전개하는 나노테크를 활용한 ‘나노텍스’ 가공의 하나이다.
‘나노텍스’는 유니치카 그룹에서 유니치카 파이버, 유니치카 사카이에서도
전개하고 있다.

오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발수ㆍ발유 기능과 형태 안정성을 가지고 진정한
케어프리를 실현한 소재이다.

2. 특 징

“나노케어”로 가공된 원단은 물 방울과 기름 방울이 아름다운 구슬상으로
되어 섬유에 오염되는 일이 없이 원단 표면을 구른다. 나노 스케일에서의
후가공에 의하여 발현하는 기능이다.

나노 스케일에서의 가공이기 때문에 태에 변화를 주지 않고 부드러움이나
통기성도 유지한다.

3. 용 도

남성 및 여성의 캐주얼 웨어인 톱, 보텀 등. 식품 관계를 주체로 한 서비스
유니폼 용도로도 주목된다. 4~6월에 있어서 유니치카 텍스타일의 ‘나노텍스’
전체 판매량은 여성 캐주얼 웨어를 중심으로 호조로서, 70만 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이 그룹에서 나노텍스를 취급하는 3개사 중에서 최대이다.

4. 기 타

발수ㆍ발유 기능을 가진 “나노케어”는 직장 환경상 오염되기 쉬운 고객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식품 관계 유니폼 용도로 주목되고 있다. 통기성이나
태의 유지, 취급의 용이함도 큰 특징이기 때문에 유니폼 용도로 최적의
소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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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4

발유/방오 기능을 갖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현황

日日淸淸紡紡,,  ““DD..CC..””--흡흡수수성성을을  확확보보한한  방방오오  가가공공

1. 소 재

日淸紡의 “D.C.(Dual Clean)”은 흡수성과 흡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름은 퉁긴다고 하는 획기적인 성능을 갖는 가공이다.

2. 특 징

흡수ㆍ흡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유성이 2~3급 정도로서, 엔진 오일이나
기계유는 어느 정도 퉁기기 때문에 기름 오염이 부착하기 어렵고 붙어도
세탁으로 상당히 오염이 제거되기 쉽다.

땀과 더불어 분비된 땀 얼룩이나 옷깃 때라든가 황변의 원인이 되는 피지에
대하여 발군의 방오 성능을 갖는다. 피지의 주성분인 지방산 에스터는 피부
상재균이나 효소의 작용으로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이것이 땀 얼룩이나 옷깃
때, 황변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지방산의 주성분이 올레인산이라고 한다.

“D.C.” 가공을 한 경우, 올레인산의 잔류율이 매우 낮고 피지의 오염을
축적하지 않는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잔류율이 변하지
않는다.

3. 용 도

나노텍 가공한 나노 사이언스 시리즈로 새롭게 나온 셔츠 등의 각종 용도로
전개.

4. 기 타

참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몸이 되어 사용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상품 재료로 마
무리되었다. 착용하여 보아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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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5

발유/방오 기능을 갖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현황

富富士士紡紡,,  ““디디스스노노티티스스””--땀땀  얼얼룩룩을을  제제거거하하는는  가가공공

1. 소 재

스포츠 중이나 한 여름에 실외에 있을 때, 땀이 흘러 등 줄기나 목 둘레 등에
땀 얼룩이 퍼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될 수 있으면 땀 얼룩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2. 특 징

“디스노티스” 가공은 원단의 표면에 매우 얇은 발수층(0.03~0.05mm)을 만들어
땀을 흘려도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한편, 원단의 이면에는 땀을 순간적으로 빨아들여 확산시키는 가공이
시행되어 있어, 땀은 원단의 틈새나 섬유의 표면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땀의
건조는 보통 마무리한 원단과 거의 다르지 않다. 세탁 내구성도 우수하다.

3. 용 도

면 100%의 니트 원단을 주체로 전개한다.

강연이나 연속 실켓 가공한 순면사로 만든 원단에 이러한 가공을 시행한 것도
제안한다.

4. 기 타

땀을 흘려도 땀 얼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로 착용해 보면 일목 요연하다.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바로 알 수 있고 입어서 실감한다. 이러한 컨
셉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